
1. 서론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최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저성장과 고도의 압박감

으로 기업의 생존에 치명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조직으로부터의 성과압박은 현재의 능력과 성과를 뛰

어넘는 상승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

용된다[1]. 왜냐하면, 변화한 환경에 적합해야만 생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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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기업들은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

직구성원들의 부정적 감정은 한층 더 심화되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최적의 삶을 만들어가는 긍

정적인 감정은 줄어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감정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

의 추구와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2,3].

이러한 성과압박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조금이라도 완

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양고전

의 중용적 사고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중용적 사고는 균형적 사고로서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중용적 사고의 조절효과를 통해 부정적 결

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중용적 사고는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관점에서 상황에 

적합하게 적절하게 행동함으로써 인간관계와 정서적 공

감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성과압박이 긍정심리자본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그 조절요인으로 

중용적 사고를 설정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및 연구가설의 설정

2.1 성과압박과 긍정심리자본

현재 심각한 경쟁사회에서 기업들은 조직목표 달성을 

통한 생존과 성장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의 역량 및 성과

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4, 5].

이로 인해 성과에 대한 압박과 강박관념은 과거와 달

리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기적 성과의 수준이 상

향조정됨으로써 시간적인 부담감으로 이어지고 있다[6, 

7].

팀의 리더가 팀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준에 따른 보

상과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팀내 경쟁이 심화된다. 이러

한 상황은 팀원들로 하여금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

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만든다[8]. 이와 

같은 행위들을 성과압박이라고 한다.

성과압박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예상보다 늦

어질 때, 느린 진전 상황 등에 대한 구성원의 혐오적이며 

감정적인 반응을 강화시킨다[9]. 이러한 성과압박은 설정

된 목표에 대한 압력과 강박관념을 심어줌으로써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성과압박을 통한 감정적 동요와 더불어 불유쾌

한 감정이 유발되고,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결국 성과압박은 부정적 감정이 조장되고, 긍정적 감

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설1: 성과압박은 긍정심리자본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 중용적 사고의 조절효과 

중용적 사고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사건을 다룰 때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어떻게 선택하고 실행하고 바로잡

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지침이다[10].

그러므로 중용적 사고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안정적이나 균형적으로 잡아주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압박과 긍정심리자본 간

의 부(-)적인 관계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중용적 사고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11].

왜냐하면 중용이란 어떠한 일에서나 사실과 진리에 맞

도록 하여 편향이나 편중하지 않는 것으로 인간적 욕심

보다는 집단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12].

또한 도덕적 본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어 이타적인 성

향 역시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조직이 처한 상황과 환

경에 따라 가장 적합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

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용적 사고의 조절효과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2: 중용적 사고는 성과압박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

다. 

성과
압박

긍정심리
자`본

중용적 사고

Fig. 1.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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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3.1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지방 소재 공공기관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에 종사하는 민간기업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의 배포, 회수, 불성실한 응답의 제거 

절차를 걸쳐 239부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개발, 사

용된 측정도구들이 활용되었다. 성과압박 4문항, 중용 6

문항, 심리적 자본 16문항으로 모든 변수들은 Likert 5

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3-15].

3.2 분석방법

설문지 조사법으로 배포 및 수거된 설문데이타를 중심

으로 수집된 자료를 SPSS 23.0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측정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된 변수의 타당도를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과 bootstrapping 분

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40대가 90명

(37.7%)로 가장 많고 30대 73명(30.5%), 50대 이상 42

명(17.6%), 20대 34명(14.2%)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123명(51.5%)으로 여성 115명(48.1%)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근속년수에 있어서는 1년 미만 27명(11.4%), 

1-5년 미만 44명(18.6%), 5년-10년 미만 41명(17.4%), 

10년-15년 미만 47명(19.9%), 15년-20년 미만 27명

(11.4%), 20년 이상 50명(21.2%)로 구성되었다. 

4.2 요인분석 

변수들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주요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회전방식은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는 다음 Table 1과 같이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즉 심리적 자본은 16개 문항에서 1개 문항을 제외하

고 묶였으며, 중용과 성과압박은 각각 6개 문항과 4개 문

항 그대로 묶였다. 

Variable 1 2 3

Psychological 
Ctal

.876

.875

.867

.864

.847

.846

.837

.819

.816

.806

.806

.769

.763

.712

.689

Zhongyong

.783

.763

.746

.730

.707

.704

Performance 
Pressure

.862

.859

.843

.824

Eigen Value 12.529 3.654 1.651

Percentage of Variance 
expalined

50.114 64.729 71.334

Table 1.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4.3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전체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여,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신뢰도는 모두 0.8이상으로 강한 신뢰도를 보였고, 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값 역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1 2 3 4 5 6

Gender

Age -1.43*

Tenure -.004 .694***

Performance Pressure .158* -.118 -.078 (.907)

Zhongyong -.061 .126 .098
-.502**

*
(.888)

Psychological Capital .160* -.055 .033
-.257**

*
.525*** (.971)

Note: 1. *p<.05, **p<.01, ***p<.001.
      2. ( ): Cronbach’s alpha.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4.4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 연령, 근속년수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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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제한 뒤 성과압박이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Table 3과 같이 성과압박(β=-.287, 

p<.005)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성과압박과 심리적 자본 간의 관계에서 중용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전 상호작용항 값을 구하기 위해 연구변수들

의 평균변환(mean-centering)이 이루어졌다. 

검증결과는 Table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과압

박과 중용의 상호작용 항이 심리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1, p<.05). 즉, 중용은 

성과압박이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시키는 조절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Variable
Psychological Capital

β β β β

Gender .138* .180** .167*** .166***

Age -.110 -.136 -.174* -.165*

Tenure .110 .106 .100 .094

Performance 
Pressure

-.287*** -.021 .023

Zhongyong .538*** .540***

Performance 
Pressure * 
Zhongyong 

-.131*

R2 .018 .095 .326 .341

F 2.460 7.180*** 22.241*** 19.783***

△R2 .031 .080 .215 .015

△F 2.460 20.713*** 73.475*** 5.378*

Note: 1. *p<.05, **p<.01, ***p<.001.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성과압박이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을 중용적 사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압박은 긍정심리인 심리적 자본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용적 사고가 그 부정적 효

과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중용적 사고의 중요성을 입증하

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직행동 분야에서 중용에 대

한 정의나 연구사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분야의 최초의 연구로서 그 가치가 높다.

둘째, 동양고전의 정수(精髓)인 중용을 통해 기업의 긍

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학계 및 실무

진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향후 중용적 사고의 확장적 연구에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전과 

현대의 개념들 간의 연계와 상승적 효과를 야기할 것으

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용적 사고를 통해 기업에서 발생되는 다

양한 문제의 해결 및 구성원들 간의 단결 및 화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즉 한정

된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향후 보

다 폭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가 자기보고

(self-report)방식으로 응답을 취하였다. 이로 인해 잘못

된 측정치가 존재할 수 있다. 향후에는 객관적인 데이터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용적 사고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였으나, 다양하게 제시된 측정척도를 임의적으로 

수정하여 활용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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